
파라쿼트 농약중독 예방조치 시급하다

농약 파라쿼트가 사람에 있어 놀랄만한 폐독성이 알려진 이후 많은 나라에서 직업적 노출과 수많은 사고 및 자

살에 의한 사망이 사회적 문제가 돼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 파라쿼트가 농약으로 등록된 이후 중독환자수 증가에 대한 대책으로 구토유발제 및 인

지를 쉽게 하기 위해 염료를 첨가했으며, 흡착제를 의료기관에 무상 공급하는 노력을 취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응급의학교실의 파라쿼트 중독의 현황과 대책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파라쿼트 중

독 환자에 대한 역학조사가 정확히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농촌진흥청의 통계를 기준으로 하면 한해 500명 가량

의 사망자가 보고되고 있다.

중독의 원인은 74%가 자살, 26% 가량이 자살이 아닌 음료수 등으로 오인하는 사고에 의한 것이고, 극소수는 타

살에 의한 중독 및 의도불명으로 분류되고 있다.

1997년 농약으로 인한 사망수가 전년대비 25% 감소했는데 1996년 파라쿼트 생산량 및 판매량을 25% 감축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24.5% 제제만이 생산·판매되고 있으며, 파라쿼트는 40mg/kg 이상 복용시 100% 사망하기

때문에 체중 60kg의 성인은 10cc만 음독하더라도 100% 사망하게 된다. 5cc 미만을 복용하면 치료방법에 효과가

있어 생존가능하며, 5cc 이상 복용하면 약간의 치료효과가 있기는 하지만 사망시간을 2주 혹은 3주 연장시킬 뿐

대부분의 경우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파라쿼트 중독 사망환자수 변화추이

파라쿼트 중독에서 현재까지 시도되는 치료로는 위세척, 흡착제 또는 농약 제조회사에서 보급해온 훌러스어스

(20), 전폐방사선치료(17), 혈액 투석(10) 및 관류법(19), 자유 라디칼 제거제, 저산소분압요법, 면역억제제, 스테로

이드 충격치료 등이 있으나 한모금 이상 음독시 뚜렷한 효과가 없다.

사망 원인으로는 심혈관계 허탈, 신부전, 호흡부전, 다발성 장기부전 등이 있는데, 병원에 도착하기 이전에 사망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 신독성 또는 폐독성의 징후를 보이며 수일간에 걸쳐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진행하고

결국 호흡부전으로 사망하게 된다.

파라쿼트 음독시 사망률은 72%, 음독량별 사망률은 한모금 미만군이 43%, 한모금군 49%, 한모금 초과군은

94%, 미상군이 83%로 조사됐는데 미상군의 사망률이 높은 이유로는 음독량을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량을

음독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

파라쿼트는 사용설명서에 물 20리터에 24.5% 파라쿼트제제 50cc를 혼합해 사용하게 되어 있다. 즉, 400배 희석

해 사용하게 되어 있다.

일본은 1986년 7월부터 24% 파라쿼트제제에서 4.5% 파라쿼트 및 7% 다이쿼트 혼합제제로 파라쿼트의 농도를

낮춘 이후 연간 2,000명을 상회하던 파라쿼트 중독 사망자수가 1000명 가량으로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이쿼트는 파라쿼트에 비해 독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다이쿼트가 파라쿼트와 혼합되면 독성이

증가해 중독환자의 사망률을 높이기 때문에 다이쿼트를 혼합하는 것은 대안이 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본에서는 1986년부터 급증하는 파라쿼트 중독으로 인한 사망을 감소시키기 위해 5% 미만으로 농도 저하 및

인체에 독성이 약한 다이쿼트 혼합제제의 보급, 포스터와 사진등 대중매체를 이용한 홍보, 특정지역과 특정 사용

자에게 판매, 구토유발제, 염료의 혼합으로 쉽게 인지토록 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1986년 2000여명에 달

했던 사망자수를 1992년에는 1000명 이하로 급격히 감소시킬 수 있었다.

한편, 농약은 크게 살충제, 살서제, 제초제, 진균제 등으로 분류되는데, 제초제는 성분별로 파라쿼트, 다이쿼트,

염소화 페녹시화합물, 다이옥신, 질소화 페놀 및 질소화 크레졸 화합물, 염소염, 황화요소계, 아트라진 등으로, 작

용기전에 의해 이행형 및 접촉형으로 분류된다.

농약 파라쿼트는 비선택적 접촉형 제초제로 1882년 Methyl Biologen 산화환원지시제로 합성됐으며, 1958년부터

제초제로서 사용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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